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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헬조선 삶그래도 인생역전을 꿈꾼다

광주형 청년창업 모델을 찾아서

<1>좌절하는 청년들과 청년창업 실태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등대한민국청년들의대표하는수식어는그들의고달픈삶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구직난등 청년들에겐 취업 그 자체가 전쟁과 다름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의

고용문제와실업률을해소하기위해각종정책들을쏟아내면서청년들에게창업을장려하고있으나이마저도쉬운게

아니다 무분별한창업장려와창업자금대출지원은자칫청년들을사지로몰아넣을수있기때문이다 취업전쟁시

대는이제청년창업시대로흐름이옮겨가는분위기다 광주의청년들이절망하지않고미래를꿈꾸고 청춘(靑春)의

특권을누릴수있도록지역특성에맞춘 광주형청년창업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더딜지라도목표를향해한발한

발내딛을수있는환경을 이들이실패하지않을창업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돕기위해국내외성공적인창업지원

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편집자주>

다니던직장이폐업하거나임시로맡던일이끝나면서자기뜻과상

관없이이직하는청년이사상최다를기록하고있다 바늘구멍보다좁

다는 취업의문을 통과했음에도 청년들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얘기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올해 5월 기준으로 임시적계절적인 일이 끝

나거나계약기간이완료된경우와 직장휴폐업파산등으로첫일자

리를 그만둔 청년(1529세)은 3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

년관련통계를집계한이래가장많은수치다

비자발적청년이직자는 2012년 27만8000명 이후매년꾸준히증가

했다 2016년 33만4000명으로최다기록을갈아치운데이어 2년연속

최고치를새로썼다

비자발적 청년 이직자 비율도 올해 14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

솟았다 이 비율은 2006년 84%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점차 상승해 글

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09%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에진입한뒤 2013년부터올해까지매년최고기록을갈아치우고있다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등이

비자발적이직으로볼수있는데비자발적이직자발생은주로경기영

향을많이받는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

경기가어려워지면서기업활동이부진해지면정리해고를하거나계

약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이직으로 몰릴 수

밖에없게된다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을 찾아 떠돌거나 별다른 경험도

없이창업전선에뛰어드는청년들도부지기수다 하지만 별다른아이

디어없이요식업이나공방등일반창업에도전한청년들은고전을면

치못하고있는상황이다

통계청조사결과사업체를가진 20대 대표자수는지난 2013년 6만

7365명에서 2014년말 8만2988명으로급증했다그러나 20대창업자들

의절반이넘는 5만3010명(64%)은숙박이나요식업 소매점등생계형

창업이었다

가장큰문제는이들의생존율이절망적이라는것에있다 국내청년

창업자의 5년간생존율은 16%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창업후 5년

동안 10명중 89명이사업에실패해폐업하고있다는뜻이다

이중에는 별다른자본금없이부모님에게금전적인지원을받아점

포를열었다가사업실패로빚더미에앉는경우도허다하다 막막한현

실을탈피해먹고살아보겠다고 성공이라는장밋빛인생을꿈꾸며도

전했으나정작몇년만에수억원에달하는빚을지게된다는뜻이다

도저히답이보이지않는현실속에서청년들은 자포자기하고있다

아예일자리를구하는구직활동을포기한채여행과같은여가활동으로

시간을보내는백수청년층들도눈에띄게증가하는것으로파악됐다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해 5월기준졸업중퇴후취업하지못했거나 취업했다가일을그만둬

미취업상태인청년층(1529세)은 147만2000명에달했다

이 중 52만1000명(354%)은 취업 관련 시험준비로 시간을 보냈다

눈에띄는것은여가시간이었다 취업과관련한활동이아니라여행이

나 독서 등 유희와 관련한 활동을 한 청년층은 지난 5월 7만3000명

(5%)으로 집계돼 1년전보다무려 282%증가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청년층 4만7000명(32%)보다 여가 시간을 보

낸청년층이더많았다는것이다 특히 여가시간을보낸청년층은남

성이더크게늘었다 전년보다 1052% 늘어난 2만8000명을기록했다

같은기간구직활동이나취업준비육아가사등아무런활동을하

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층은 25만6000명(174%)이었다 여가

시간을보낸청년과아무것도하지않는청년을합하면 32만9000명으

로 전체미취업청년층가운데무려 224%에달한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19만명(129%)에 두 배에 가까운 수치

다 다시말해적극적으로일자리를구했던이들보다여가를즐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더 이상 청년들이 좌절

을경험하지않도록하루빨리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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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취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20대 창업자 절반 숙박요식업 생계형

별다른 자금없이 개업했다 빚더미 앉아

구직활동 포기한 백수청년 해마다 증가

미취업 상태 청년 147만2000여명 달해

청년창업시대 지역 특성맞는 정책 필요


